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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의�대형�태극기�게양대�공사를�규탄한다.

경주시는 월 일부터 황성공원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경주시6 10 . 

의 불통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, .

경주시는 애초 작년 말 초대형 게양대 공사를 시작해 올해 절에 준공을 하려 했으나 시민3.1 , 

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 규모와 장소를 조정하여 지난 월 일 , 6 10

공사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월 일에 맞춰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. 8 15 .

우리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루던 게양대 공사의 명분을 어떻게 확보해

서 착공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민의를 저버리고 막무가내 불통 행정을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. 

닌지 우려된다 설마 올해 초 관변단체와 이통장을 동원하여 실시한 구글 설문조사가 경주시 . 

행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. 

경주시는 예산을 약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축소하고 게양대 높이를 미터에서 미터로 낮7 3 , 56 30

추어 황성공원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인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비판 

여론을 피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꾸지는 않는다 여전히 대형 . . 

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다. 

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자연 숲으로 관

리되어 온 임수 의 역사적 가치와도 맞지 않다 경주시의 이번 결정은 ( ) . 林數 시민들의 애국심을 

높이기는커녕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.

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번 공사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낀다. 

경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, . 

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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